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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개정법률(안)  
-회생절차 M&A시 인수자와 구 사주의 연관성 심사 강화

최근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하여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5월 28일 법무부는 부도덕한 경영자가 기업회생절차 제도를 악용하여 채무를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M&A에서 인수자와 구 사주의 연관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 위반에 대

한 형사처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

습니다.  채무자회생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1.	 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 및 회생계획의 불인가(안 제231조의 2 및 안 제243조의2)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5항, 제4항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

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으나,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없었고, 회생절차 M&A의 실

무에서도 인수자와 구 사주의 연관성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개정

법률(안)은 ① 회사의 지배주주나 이사 및 그 특수관계인, 감사 또는 지배인(이하 “지배주주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고, ②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가 기존 지배주주 등을 통하여 자

금을 마련하거나 경영권 인수 등에 관하여 기존 지배주주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31조의2 제1항, 안 제243조의 제1항).

특히 회사를 상대로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그 회사의 경영권 등을 인수하

려고 하는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31조의2 제2

항, 안 제243조의2 제2항).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은 채무자, 관리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안 제231조의2 제3항, 안 제243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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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료 미제출에 대한 대한 형사처벌(안 제643조의2 및 안 제649
조제6호)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정보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649조제6호).

나아가 위 회생계획안 배제에 대한 특칙 또는 회생계획안 불인가 규정을 면탈할 목적으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

로 가중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643조의2).

3.	 향후 전망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위 법무부 입법예고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을 개정할 계

획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회생절차 진행중인 동양시멘트의 동양파워 지분 매각절차에서 매도인 및 매각주간사가 입찰

자와 동양그룹 및 특수관계인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

우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채무자회생법 개정법률(안)

이 통과될 경우 향후 구 사주가 회생절차를 이용하여 회사의 부채를 탕감 받은 후 해당 회사를 인수하는 도덕적 해이 행

위가 상당 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도산팀 소개>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회생절차개시가 계속되면서 기업회생 분야는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일상적 거래행위 및 M&A에 있어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분야로 자리 잡

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기업회생팀은 2014. 4. 법률신문과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기업회생/파산분야 1위의 로펌으로 선정되었고, 최근 동양그룹 3사(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와 KT ENS의 회생

절차 개시신청 및 자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쌍용자동차 및 대한해운 M&A, STX 팬오션, 웅진홀딩스, 극동건설, 삼부토

건, 삼선로직스 등 다수의 회사에 대한 기업회생 사건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최고의 전문성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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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종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045		    E-Mail. hjchoi@shinkim.com

      김남성 변호사 	   		   TEL. 02 316 1698		    E-Mail. hjcha@shinkim.com

      김자영 변호사 	   		   TEL. 02 316 1764		    E-Mail. jaykim@shinkim.com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